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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최근들어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현대

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있다. 국정모니터링지표(e-나라지표 홈페이지)에 

의하면 2019년 도시화 비율이 90% 이상이고 도시에 거

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9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복잡한 구조의 건축물과 소음, 먼
지, 각종 위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이러한 환경은 스

트레스를 유발하고 각종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숲의 맑은 공기와 소리, 나무, 야생화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활용한 산림치유활동이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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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sound, scenery, and soundscape preferences, which are sensory factors that users feel in a healing 

forest, comparing the difference in recovery by the soundscape. In the barrier-free, wooden walking path of the National 
Daegwallyeong Healing Forest, a survey site with five different conditions was selected. Users prefer water sounds the most 
and places with open views for scenery. For the  complex sensation of soundscapes, the most preferred is a space where 
water sounds can be heard, and either a waterfall or an open view can be seen. A profile of  mood states test was use to 
compare users󰡑psychological recovery by the soundscape. It was found that users felt the most positive mood with water 
sounds and open views. In addition, users' preference for artificial sounds, scenery, and soundscape was the lowest. In the 
mood state test, it was found that the artificial soundscape incited the most negative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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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증진한다는 

연구 결과 (Shin et al., 2007; Jo et al., 2015; Park et 
al., 2017; Kim et al., 2020)가 제시되면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숲환경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에게 매우 유익한 환경이며 숲

에서의 치유활동이 건강증진에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산림치유의 개념이 

정립되고 치유의숲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산림치유는 

숲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총체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치유의숲은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산림이 지니고 있

는 다양한 요소와 기능을 활용해 인간의 건강증진 및 질

병치유를 꾀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성된 숲

을 일컫는다. 이처럼 산림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산림치유 인자라고 하며 특히나 숲의 경관과 소리, 향기 

등은 산림치유의 정의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표적인 치유

의 요소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쾌적함을 느끼는 것은 시

각을 비롯한 청각, 후각, 촉각 및 미각이라는 오감을 통해

서 감지되는 자극의 특성 및 질에 영향을 받게 됨(Seong, 
2002)에 따라 숲이라는 공간의 특별함을 인지하고 회복

감을 느끼게 하는 오감적 요소는 매우 중요한 치유의 요

소이다. 특히 인체의 다섯 가지 감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시각과 청각의 자극(Jeon and Shin, 
2017)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숲에서 경험하는 

경관과 소리는 쾌적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그동안의 산림치유 인자로서 소리나 경관에 관한 국

내 연구는 숲의 대표적인 몇몇의 소리에 대한 심리·생리

적 효과를 연구한다거나 이용객에 대한 특정 경관의 선

호를 분석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즉, 소리와 경관을 각각 

개별적 치유 인자로 분리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숲에서 우리가 시각과 청각으로 숲공간의 특

별함을 인식할 때 두 감각은  같은 공간안에서 동시간 대

에 느끼게 되는 복합적 감각 요소다. 즉 청각과 시각은 일

부러 눈을 감거나 귀를 막지 않는 한 동시에 느끼게 되는 

공감각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사운드

스케이프(이하 ‘소리경관’과 혼용하여 씀)다. 숲환경의 

치유적 인자중에서도 경관과 소리에 관한 중요성이 매우 

큰 몫을 차지하는 만큼 사운드스케이프는 산림치유의 인

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사운드스케이프는 

자연음, 가공음, 소음, 기억이나 이미지 속의 음까지 우리

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음을 풍경으로서 다루는 것이므

로 이는 치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Shin, 2005). 따라서 경관과 소리에 대한 통합적

인 산림치유 인자의 규명이 필요하다. 캐나다 작곡가이

자 사운드스케이프 용어 창시자인 R. Murray Schafer는 

종래의 시각중심의 경관을 청각적인 접근을 통해 자연환

경과 생태계의 관계, 가치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사운드

스케이프 생태학(Soundscape ecology)’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Han and Oh, 2008). 산림의 치유인자로서 사

운드스케이프에 관한 연구로 스페인의 Germán 
Pérez-Martíneza et al.(2018)은 기념비적인 장소에서 

지배적인 소리에 방문객이 느끼게 되는 선호도와 의미적 

속성을 규명함으로서 그곳의 사운드스케이프를 평가하

고 이에 따라 대상지의 관리 및 이용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Jiang et al.(2018)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중국 

서호의 소리경관 즉, 사운드스케이프의 선호도와 특성을 

분석하여 이용객이 더 선호하는 소리경관 관리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사운드스케이프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 

산림에서 보다는 음악분야, 산업현장에서의 경관 관리나 

디자인 요소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

실이다. 최근 산림치유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이 높아지

고 산림복지 서비스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치유 인

자로서 사운드스케이프 개념과 효과 등을 연구하는 움직

임이 서서히 일고 있다. 요컨대 사운드스케이프는 인간

의 감각으로 숲을 보다 잘 느낄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산

림치유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전국에 23개 치유의숲이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58개

소로 확대될 전망(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따

라 치유의숲 산림치유 인자의 조성과 관리는 매우 중요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치유의숲의 사운드스케이프에 대

하여 이용자가 느끼는 선호도를 조사하는 한편 숲에 존

재하는 다양한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하여 심리적 회복감

을 비교분석한다면 치유의숲의 치유 인자 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해마다 늘고 있는 치유의숲을 차별화하고 특성화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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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치유의숲에서 이용되

는 치유숲길에 존재하는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해 이용객

이 느끼는 선호도를 조사함으로써 소리경관의 속성을 찾

아내는 것이다. 둘째, 서로 다른 사운드스케이프 인자가 

이용객의 기분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사운드스

케이프에 따라 변화하는 산림치유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치유의숲에서 사운드스

케이프라는 산림치유 인자를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것

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앞으

로 58개소로 늘어나게 될 전국의 치유의숲에서 사운드스

케이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가 이

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대상지

본 연구는 2020년 9월13일부터 10월3일까지 3주동

안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의 무장

애치유데크로드(이하 치유데크)를 이용하는 만 18세 이

상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무장애데크로드는 

BF (Barrier Free)인증시설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

록 설계된 숲길이다. 길이 약 600m의 숲길은 경사도 15
도 미만이며 폭은 2m로 휠체어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치유숲길이다. 구간 전체가 방부목을 사용한 목재데크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허리 높이의 난간이 전 구간

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숲길 주변으로 소나무를 비롯해 

잣나무, 낙엽송 등의 침엽수와 참나무류, 단풍나무, 느티

나무, 쪽동백나무, 생강나무, 진달래 등의 활엽수가 다양

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교목, 아교목, 관목의 안정적인 구

조로 이루어진 숲이다. 숲길 중간에 벤취가 놓여있어 휴

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폭포가 흐르는 계곡을 

건너는 목교 구간은 매우 인기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숲길 마지막에 해당하는 전망대는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는 곳으로 대관령의 능선 및 계곡을 따라 이어진 

대관령옛길을 조망할 수 있어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진행 

장소로서 활용도가 높다. 
치유데크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이곳이 대관

령치유의숲의 대표적인 치유숲길로 이용되는 곳이기 때

문이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인은 물론 고령자

나 임산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 참가자의 특성이 다

양한데 이곳이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숲

길임을 감안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또한 치유센터에

서 출발하여 숲길을 걷는 동안 센터 주변의 인공적인 시

설물을 비롯해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계곡과 울창한 숲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관, 소리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소리경관 인자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유데크는 소리경관의 선호도

와 기분상태 변화를 측정하기에 매우 용이한 숲길이라 

판단하여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차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조

사는 본 연구에 적용할  소리경관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해당한다. 10명의 참가자를 사전에 모집하여 이

들로 하여금 숲길 전체 구간의 소리경관 인자를 모두 조

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숲길내 각각의 소리경관을 

모두 조사한 후 시간의 경과나 기후요인 등에 따라 변화

없이 항상성이 유지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는 

연구기간 중에 지속적인 측정이 가능한 소리경관의 지점

을 선정하고자 함이었다. 1차 조사는 소리경관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에 해당하므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 그룹

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
림치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산림교육전문가

로 활동하는 10명의 참가자로 하여금 대상지를 걸으면서 

인지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소리경관을 모두 조사하게 하

였다. 이후 참가자 전원이 합의하여 인정하는 지점의 소

리경관에 대해 하나의 조사사이트로 확정하였다. 조사를 

통해 도출된 소리경관은 총 8개였다. 시작 지점에서 인식

되는 ‘환풍기 소리와 건물이 보이는 경관’, ‘풀벌레 소리

가 들리며 소나무가 우거진 경관’,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들리고 폭포가 보이는 경관’, ‘새소리가 들리고 소나무가 

우거진 경관’, ‘매미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소나무와 활엽

수가 울창한 숲의 경관’,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의 물소

리와 울창한 숲이 조망되는 탁 트인 전망’, ‘핸드폰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울창한 숲이 조망되는 탁 트인 전망’, 
‘새소리가 들리면서 탁 트인 전망’ 등 총 8개의 소리경관 

인자가 조사되었다. 이 중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항상적

으로 유지될 수 있는 소리경관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가

변성이 있는 소리경관을 제외하고 최종 조사대상지를 선

정하였다. 소리인자가 경관인자에 비해 훨씬 가변성이 

높았으며 특히 새소리와 바람소리는 측정하는 시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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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

서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포함된 소리경관을 배제하고 최

종 5개 지점을 조사 사이트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소리경

관에 대해 거리 순으로 알파벳 순차의 넘버링을 하였으

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이렇게 선정된 5개 사이트의 소리경관 인자에 대하여 

2차로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2차 조사는 서로 다른 소리

경관 인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느끼는 선호도와 심리적회

복감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주된 조

사로 각 소리경관에 대한 선호도와 소리경관에 따른 기

분상태검사(POMS)를 각각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모

두 105명의 대상자가 참가하였으며 선호도와 기분상태

척도 설문지에 대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2.2. 소리, 경관, 소리경관의 선호도 조사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소리경관 인자에 대하여 선호도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호도 조사지를 사용

하였다.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선호도에 대하여 나쁨부터 

좋음의 정도를 리커드척도 1∼10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소리, 경관, 소리경관에 대한 선호도를 각각 별도로 표시

하게 하여 각 인자간에 선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Table 2는 조사자에게 제공되는 선호도 조사지의 양식

으로 조사방법을 예시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2.3. 기분상태검사(POMS) 

기분상태검사(이하 POMS)는 인간이 느끼는 기분이

나 정서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1964년에 처음 개

발되었다(McNair et al., 1964). 인간이 외부환경에 의

해 받게 되는 영향이나 인간관계로부터 미치는 기분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되어왔다. 본 연구에

서는 개발 당시 65문항에서 30문항으로 줄인 단축형척

도(McNair et al., 1992)에 대하여 Yeun and Shin-Park 
(2006)이 한국어로 번역한 Korean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Brief(K-POMS-B)를 사용하였다. 응답

자의 기분에 대하여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

역에 대하여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기분

상태에 대하여 긴장–불안(T–A; tension and anxiety-긴
장한, 불안정한, 불편한, 신경과민한, 불안한), 우울(D; 
depression-슬픈, 하찮은, 낙담한, 외로운, 침울한), 분노

(A–H; anger and hostility-화가 난, 시무룩한, 성가신, 
분노한, 기분이 언짢은), 혼란(C; confusion-혼란스러운, 
머리가 멍한, 당혹스러운, 능률적인, 쉽게 깜빡 잊는), 

Sound Scenery Final selection

A Ventilator sound A view of wooden structures ○

B Grassworm sound Pine forest scenery ○

C The sound of flowing water Waterfall view ○

D Birdsong Pine forest scenery ×

E The sound of cicadas Pine trees and broad-leaved forest scenery ○

F The sound of water in the valley from distance A open view overlooking the dense forest ○

G Cell phone music sound A open view overlooking the dense forest ×

H Birdsong A open view overlooking the dense forest ×

Table 1. Soundscapes collected and finally selected through the first survey 

number Landscape 
condition Sound type

Clear 
perception Preference

Bad  ----------------- good

yes no 1 2 3 4 5 6 7 8 9 10

A Waterfall The sound of 
water flowing

Sound ✔
Scenery ✔

Soundscape ✔

Table 2. Sound, scenery, soundscape surve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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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F; fatigue-기진맥진한, 피로한, 탈진한, 나태한, 고
달픈), 활기(V; vigor-생기있는, 의욕적인, 생동감 있는, 
원기 왕성한, 힘이 솟는)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감정장애점수(TMDS; total mood 
disturbance score)를 계산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긴장-불안, 우울, 분노, 피로, 혼란 등 6개의 하위영역의 

점수를 더한 값에서 역채점 영역인 활기 영역의 점수를 

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2.4.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참가자는 사전 신청에 의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리, 경관, 소리경관에 대한 각각

의 선호도와 소리경관에 대한 기분상태검사를 매 조사지

점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사이트별 소리

선호도, 경관선호도, 소리경관선호도에 대해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선호도별 사이트에 대해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고, 기분상태검사(POMS)를 위하여 각 사이트에 대

해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반복측

정 분산분석 실시 후 개별 요인에 대한 사후분석(post 
hoc)을 통해 요인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을 위

해서 SPSS ver 25.0(IBM Corp., USA)을 사용하였다. 

3. 결 과 

3.1. 연구 대상자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105명으로 성별과 연령은 

Table 3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 28명(26.7%), 여성 

77명(73.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40대(42명, 40%)
와 50대(35명, 33.3%)가 가장 많았다.

3.2. 선호도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가 각각의 사이트에서 느끼는 소리, 경관, 
소리경관에 대하여 개별적인 자극으로 명확히 인식

(clear perception)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지에 체크 

하게 한 후 소리, 경관, 소리경관에 대해 개인별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3.2.1. 소리 선호도조사 결과 

5개의 사이트 중에서 소리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곳은 물소리가 가까이에서 잘 들리는 C지점으로 

Variable Item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28 26.7

female 77 33.3

Age

20~29 7 6.7

30~39 16 15.2

40~49 42 40.0

50~59 35 33.3

60~69 4 3.8

70~79 1 1.0

Table 3. Gender and age distribution                                                                                                                                   (n=105)

 A: Ventilator sound            B: Grassworm Sound            C: The sound of flowing water 
 E: The sound of cicadas               F: The sound of the water in the valley from a distance

A B C E F F(P) Pillai’s  
Trace

Wilks’ 
Lambda

Preference:sounda

(A<E<B,F<C)
2.84

(1.89)
7.26

(2.09)
8.78

(1.53)
6.63

(2.17)
7.69

(2.11)
169.401***

(<.001) .853 .147

a : Mean Difference by Post-hoc Comparison Test     b : *p<.05, **p<.01, ***p<.001

Table 4. Preference Survey-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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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점수는 8.78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높은 선호를 

나타낸 곳은 멀리서 물소리가 들리는 F지점(7.69)과 풀

벌레 소리가 들리는 B지점(7.26)으로 두 사이트는 통계

적으로 같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세번째는 매미소리가 

들리는 E지점(6.63)이었고, 가장 낮은 소리 선호도를 보

인 곳은 2.84의 선호도 지수를 기록한 환풍기 소리가 들

리는 A지점이었다. 
소리인자에 대하여 Table 4는 선호도 점수를 표시하

였고 Fig. 1은 각 사이트별 선호도를 비교한 것이다. 소
리에 대한 선호는 가까이와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가 1, 2
위를 기록하여 물소리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3.2.2. 경관 선호도조사 결과

경관에 대한 선호도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경관

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곳은 숲 전체의 경관을 잘 

볼 수 있도록 전망대가 설치되어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

고 있는 F지점(8.86)과 소나무와 활엽수가 울창한 숲속

에 폭포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관을 갖춘 C

지점(8.75)이었다. 그 다음으로 선호가 높은 경관은 소나

무와 활엽수가 우거진 경관(E-8.01)과 단순한 소나무 경

관(B-7.92)이었다.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경관은 역

시 인공적인 목조건물이 보이는 경관(A)으로 4.96을 기

록했다. 경관 선호도에 대한 순위별 비교는 Fig. 2와 같

다. 

3.2.3. 소리경관 선호도조사 결과

소리경관에 대한 선호도조사 결과 5개 사이트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는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

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복합감각인 

소리경관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곳은 C지점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잘 들리고 경관으로

는 소나무와 활엽수가 울창한 숲속에 폭포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소리경관을 갖춘 곳이었다. 8.95의 높

은 선호도 점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소

리경관은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와 탁 트인 숲경관을 볼 

수 있는 F지점으로 선호도 점수는 8.47이었다. 세번째는 

A: A view of wooden structures            B: Pine forest scenery           C: Waterfall view 
E: Pine trees and broad-leaved forest scenery     F: An open view overlooking the dense forest

A B C E F F(P) Pillai’s  
Trace

Wilks’ 
Lambda

Preference:scenerya

(A<B,E<C,F)
4.96

(2.31)
7.92

(1.81)
8.75

(1.37)
8.01

(1.95)
8.86
(1.21)

97.717***

(<.001) .754 .246

a : Mean Difference by Post-hoc Comparison Test     b : *p<.05, **p<.01, ***p<.001

Table 5. Preference Survey-sce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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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ference Survey-Sound. Fig. 2. Preference Survey-sce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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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소리와 함께 소나무와 활엽수가 울창한 경관을 갖춘 

E지점(7.72)과 풀벌레 소리가 들리면서 소나무가 울창

한 경관을 볼 수 있는 B지점(7.53)으로 통계적으로 같은 

선호도를 보였다. 가장 선호도가 낮은 소리경관은 환풍

기 소리가 들리면서 인공적인 목조건물이 보이는 A지점

이었으며 선호도 점수는 3.79였다. Fig. 3은 소리경관 선

호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3.3. 기분상태검사(POMS) 측정 결과

5개의 서로 다른 소리경관이 숲을 찾는 사람의 기분상

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OMS검사

를 실시하였다. 6개 하위영역에 따른 점수 및 감정장애

(TMDS) 차이를 비교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소리경관

이 달라짐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서로 다른 결

과가 나타났다. 

A: Ventilator sound & A view of wooden structures   
B: Grassworm Sound & Pine forest scenery   
C: The sound of flowing water & Waterfall view
E: The sound of cicadas & Pine trees and broad-leaved forest scenery         
F: The sound of the water in the valley from a distance & An open view overlooking the dense forest

A B C E F F(P) Pillai’s  
Trace

Wilks’ 
Lambda

Preference:soundscapea

(A<B, E<F<C)
3.79

(2.38)
7.53

(2.00)
8.95

(1.41)
7.72

(2.00)
8.47

(1.52)
137.763***

(<.001) .800 .200

a : Mean Difference by Post-hoc Comparison Test     b : *p<.05, **p<.01, ***p<.001

Table 6. Preference Survey-soundscape

A: Ventilator sound & A view of wooden structures   
B: Grassworm Sound & Pine forest scenery   
C: The sound of flowing water & Waterfall view
E: The sound of cicadas & Pine trees and broad-leaved forest scenery         
F: The sound of the water in the valley from a distance & An open view overlooking the dense forest

T A; tension 
and anxiety

A H; anger 
and hostility D; depression F; fatigue C; confusion V; vigor Total moods

disturbance

A 5.33(4.81) 4.41(4.63) 3.90(4.73) 4.71(4.82) 5.13(4.07) 13.58(4.83) 37.06(23.47)

B 1.41(2.13) 0.85(1.51) 0.76(1.44) 1.31(2.24) 3.27(1.97) 8.43(5.58) 16.05(9.36)

C 0.95(1.90) 0.45(1.53) 0.59(1.62) 0.75(1.81) 3.02(2.00) 6.40(5.56) 12.17(9.60)

E 1.33(2.16) 0.92(1.94) 0.63(1.48) 0.95(1.90) 2.83(2.04) 9.17(5.48) 15.83(9.25)

F 0.30(0.77) 0.23(0.61) 0.28(0.74) 0.52(1.41) 2.65(1.72) 7.66(5.54) 11.64(6.30)

F(p)
69.236***

(<.001)
58.932***

(<.001)
45.120***

(<.001)
56.683***

(<.001)
27.777***

(<.001)
50.726***

(<.001)
78.220***

(<.001)

Pillai’s  
Trace .568 .479 .401 .490 .313 .578 .585

Wilks’ 
Lambda .432 .521 .599 .510 .687 .422 .415

post hoca F<B,C,E<A B,C,E,F<A B,C,E,F<A F<B,C,E<A F<B,C,E<A C<F,B,E<A C,F<B,E<A

a : Mean Difference by Post-hoc Comparison Test     b : *p<.05, **p<.01, ***p<.001

Table 7. Result of P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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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지점(멀리서 들리는 계곡의 물소리-울창한 숲이 보

이는 트인 경관)과 C지점(흘러가는 물소리-울창한 숲과 

폭포 경관)이 나머지 세 지점에 비하여 TMDS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Fig. 4는 각 사이트별 TMDS를 표시한 것

이다. F지점이 11.64로 가장 낮았고 C지점이 12.17로 

그 다음이었으나 통계적으로 두 지점은 같은 수준에 머

물러 가장 낮은 TMDS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멀

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포함된 소리경관

에서 긍정적인 기분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 다음으로 E지점(매미소리-소나무와 활엽수의 숲

경관)이 15.83, B지점(풀벌레 소리-소나무숲 경관)이 

16.05를 기록하여 점수상으로는 E가 B보다 낮았지만 역

시 두 지점은 통계적으로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풀벌레 

소리와 매미소리가 포함된 소리경관이 두 번째로 낮은 

기분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중간 수준의 긍정적 기분을 느

끼게 함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TMDS를 기록한 소

리경관은 A지점(환풍기 소리-목조건물경관)으로 37.06
의 높은 수준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환풍기 소리와 목조

건물이 보이는 전경을 포함한 인공적인 소리경관 인자가 

기분상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Fig. 4는 소리경관에 따른 기분상태검사에서 종합

감정장애점수(TMDS)를 비교한 것이다.

4. 고 찰

인간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쾌적함을 느끼게 되는 것

은 오감을 통해서 감지되는 자극의 특성 및 질에 영향을 

받는다(Seong, 2002). 이는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숲의 

경관이나 소리, 향기 등의 특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회

복감이나 치유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림의 

경관이 심리적 안정감이나 신체적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숲의 경관을 감상했을 때 긍

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Lee(2009)는 도시, 산
림, 그리고, 산림과 물이 공존하는 시각적 환경이 회복환

경지각척도, 정적·부적 정서척도 등의 심리검사와 뇌파

를 이용한 생리검사 등을 통해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림과 물

이 있는 경관, 산림경관, 도시경관의 순으로 긍정적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et al.(2015)이 진행

한 산림내 물을 포함하는 경관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

구에서도 산림내 호수 주변에서의 산책 및 경관 감상은 

도시와 비교하여 기분상태의 개선 및 불안감의 저하 효

과를 보여,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두 연

구가 산림내 물을 포함한 경관의 산림치유 효과를 밝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

처럼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과 폭포소리가 들리는 소리경

관이나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가 있는 소리경관이 기분상

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일치한 결과를 나

타냈다. 
산림의 소리가 지니는 치유적 효과를 밝힌 연구를 살

펴보면 Kyon(2009)의 연구에서는 도시소리와 자연소리

에 대하여 음원 분석과 뇌파 측정을 진행한 결과, 자연의 

소리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소가 도시의 소리에 
비해 적고 긴장을 완화시켜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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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ference Survey-soundscape. Fig. 4. Total moods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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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소리에 더 큰 치유효과를 얻기 위한 연구도 이루

어져 자연의 소리 명상음악은 정서안정 및 상태불안

(Park, 2005), 스트레스 감소(Park, 2003), 그리고 중학

교 남학생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

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Kim, 2007). Mishima et 
al.(2004)은 치과 도구에서 발생하는 기계음과 자연으로

부터 발생되는 자연의 소리(물소리)를 60초간 들려주고 

뇌의 전전두엽 활동과 수축기혈압을 비교한 결과 기계음

에 노출된 피험자는 혈압이 상승되는 변화와 함께 전전

두엽의 활동이 감소하였다. 반면 자연의 소리(물소리)를 

들려주었을 때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자연의 소리와 달리 기계음이 주는 불쾌감이 전전

두엽의 활동에 큰 변화를 유발함을 알 수 있었다(Jeon 
and Shin, 2017). 직접적인 소리 뿐 아니라 자연의 소리

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도 긴장, 피로, 분노, 혼란, 
우울감이 억제되고 활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Jeon and 
Shin, 2017)를 나타내는 등 기분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경관과 소리가 각각 별개의 변수로 제공되는 연구와 달

리 경관과 소리의 복합적인 치유 인자를 변수로 선정하여 

진행한 연구로 Ulrich et al.(1991)은 피험자에게 스트레

스 상태를 유발시킨 뒤,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에 관한 동

영상을 보여주었다. 초목이 있는 장면, 숲과 계류가 있는 

장면과 함께 새소리, 바람소리, 시냇물소리를 동시에 제

공하여 조사한 결과 맥파 전달시간, 피부전도, 근육긴장

도, 심박동수 등 생리적 영향에 긍정적 반응을 얻음으로

써 스트레스 상태가 빠르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처럼 시각과 청각을 사용해 인지되는 숲의 자극에 

대하여 심리·생리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숲의 소

리와 경관 혹은 소리경관이 인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

끌어내는 산림치유인자임을 밝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이보다 한 발 나아가 숲에서 인지할 수 있

는 소리와 경관, 소리경관의 서로 다른 특성에 따른 선호

도의 차이를 밝히고 소리경관별 치유효과의 차이를 분석

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소리경관은 주관적인 선호도는 물론 심리적인 회복감에

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치유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치유의숲 소리경관을 관리할 수 있음

을 입증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3주 동안의 조사 기간 안에 

다회기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 매 조사시기 기후조건을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조사대상지 여건과 

조사방식의 한계로 다양한 사운드스케이프를 선정하는

데 제한점이 있었다. 셋째, 조사 시기가 9월에 한정되어 

사운드스케이프 선정에 있어서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다

는 제약이 있었다. 추후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나 

계절적인 조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더불어 다양한 숲

의 사운드 스케이프의 선호와 효과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5. 결 론

본 연구는 치유의숲에서 특성이 다른 5개 사이트의 소

리, 경관, 소리경관에 대하여 숲길 이용자의 선호도를 알

아보고 소리경관에 따른 기분상태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의 대표적인 

치유숲길인 치유데크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단순한 소리 및 경관의 선호도와 함께 복합적인 

감각인 소리경관에 대한 선호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소
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폭포에서 물이 흘러내

리는 소리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멀리서 들려

오는 물소리와 풀벌레소리가 뒤를 이었고 그 다음으로 

매미소리였으며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이로써 치유의숲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하여 이용객은 물소리를 가장 선호하며 인공적인 소리

에 대하여 가장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유

의숲의 경관에 대해서는 탁 트인 전망과 폭포가 흘러내

리는 경관을 가장 선호하며, 소나무가 울창한 경관 및 소

나무와 활엽수가 우거진 경관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였다. 
반면에 인공적인 건축물이 보이는 경관에 대하여 이용객

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치유의숲 경관

관리에 있어서 울창한 숲에 대하여 탁 트인 조망점을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리경관에 대한 선호도는 울창한 숲속에 

폭포가 보이는 경관을 보면서 동시에 물소리가 들리는 

소리경관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탁 트인 조망점

의 경관이 확보된 상태에서 멀리서 물소리가 들리는 소

리경관을 선호하였다. 가장 선호가 낮은 소리경관은 역시 

인공적인 건물이 보이고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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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소리경관이었다. 복합적 감각으로 인식되는 소리경

관에 대해서도 치유의숲 이용객은 물소리가 들리면서 울

창한 숲을 볼 있거나 역시 물소리가 들리면서 멀리 숲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치유의숲 이용객의 청각과 시각 및 

복합적 감각에 의한 선호도에 ‘물’이라는 인자의 영향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이 흘러내리는 경관과 물소리가 

들리는 인자에 대한 높은 선호와 더불어 인공적인 소리

나 경관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

라 치유의숲을 조성하거나 운영할 때 소리경관인자로 물

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리경관에 따른 심리적 회복감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소리경관에 대하여 기

분상태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소리가 들리고 경

관이 탁 트이거나 물이 흘러내리는 경관을 볼 수 있는 곳

에서 가장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

라 치유의숲 이용자의 기분상태에 물소리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부정적인 감정

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인공적인 소리와 경관이 보이는 곳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유의숲을 방문하는 이용자는 물과 

연관된 치유 인자에 대한 감각적 선호와 심리적 회복감

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치유의

숲 선정과 관리에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이나 폭포 등을 

포함한 입지적 여건이 중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산림치유활동 공간에 대

하여 인공적인 소리나 경관을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

음을 입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리, 경관, 복합적인 감각인 소리경

관의 선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산림치유 인자로서 소리, 경관 및 소리경관

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산림치유 인자라는 것을 시사한 

결과이다. 더불어 경관과 소리 등 단편적인 감각 인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던 만큼 복합적인 소리경관, 
즉 사운드스케이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

으며 그에 따르는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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